
인조대리석 품질“열등"
물성·색상 등 수입품에 뒤져 … 연속식 전환해야

국내 인조대리석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산품이 수입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등 개선해야할

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인조대리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가운데 동양나이론·제일모직 등 국내

생산기업들이 증설 및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Dupont 등의 수입품에 비

해 제품의 물성·색상 등 품질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같은 품질저하로 고가품시장에서 D u p o n t의 C o r i a n이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저가시장

에서 국내기업과 일부 수입품의 경쟁이 예상되는 등 시장의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다.

또 9 5년에 럭키와 한양화학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중저가시장에서 국내기업간 출혈경쟁이 예견되고

있다.

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이 제품의 판매에 앞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투자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

되고 있다.

한편, 최근들어 인조대리석시장은 단색이 퇴조경향을 보이는 반면 칼라제품이 선호됨에 따라 각 기

업들은 색상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는데, 국내 제품은 색상이 수입품에 비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

품의 물성과 균일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으며 Corian 등 수입품의 모방에 급급한 단계에 있는 등 산

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각 기업별 제품현황을 보면, Corian이 기존 칼라 1 4종에 8종을 추가했으며 Stonex 8종, Staron 21종,

기타제품들도 5종류 내외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.

9 3년 1 3 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인조대리석시장은 9 4년 2 0 0억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

데 공급에 비해 아직 시장규모가 협소해 동양나이론을 비롯한 제일모직 등 국내 기업들은 동남아와

일본으로의 수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D u p o n t의 C o r i a n을 비롯해 동양나이론의 Stonex, 제일모직의 S t a r o n ,

토데코의 Avonite, 고려홍진의 Fountainhead, 포마이카의 Surell 등이 대표적인데 S u r e l l은 한양화학이

한국 총판으로 판매하고 있다.

국내에서는 비교적 가공성이 우수한 MM A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Corian, Stonex, Staron은

M M A계, 기타 수입품은 U P E계이며 최근 수입품도 U P E레진에 M M A의 혼합비율을 높이는 등 국

내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앞으로 인조대리석시장은 매년 4 0 %이상의 급성장을 보이는 반면, 95년 럭키와 한양화학의 참여로

중저가시장에서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어서 품질향상이 성장의 관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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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인조대리석시장 현황 (단위 : 억원)

구 분

상품명

B a s e - R e s i n

판매 1993 

실적 1 9 9 4 (목표)

제© ©품

대 리 점

F o u n t a i n h e a d

U P E

-

1 5

칼 라 2 0

단 색 6

2

S u r e l l

U P E

2

2 0

칼 라 1 9

단 색 7

1

1 0

2 0

1 3 0

2 4 0

C o r i a n

M M A

8 0

1 0 0

칼 라 2 2

단 색 8

4

S t o n e x

M M A

2 0

5 0

칼 라 7

단 색 4

4

S t a r o n

M M A

8

2 0

칼 라 1 4

단 색 7

5

A v o n i t e

U P E

1 0

1 5

칼 라 3 0

단 색 5
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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